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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눈앞에, ‘AI-인글라스 포럼’ 개최

-총 70여 개 국내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

-과기정통부 지원, ‘AI-인글라스 기술개발 사업(ETRI, ’26~’30년, 450억원)’ 연계 추진

 【관련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과기정통부’)는 

9월 15일(화)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국내 AI글래스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인글라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글래스는 안경에 탑재된 카메라와 마이크 등을 통해 AI가 사용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시선과 대화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는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AI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AI 서비스 플랫폼이자 스마트폰을 이을 폼팩터(Form Factor)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AI-인글라스 포럼’은 향후 성장할 AI글래스 시장을 대비하여 

국내 산·학·연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관련하여 동 포럼은 과기정통부가 지원하고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박세웅, 이하 ‘ETRI’)이 수행하는‘개인 AI 에이전트를 

위한 AI-인글라스 기술개발’사업(’26~’30년, 450억원)’의 일환으로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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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포럼에는 AI글래스 관련 완제품, 부품, 디스플레이, 서비스 등 전 

생태계를 아우르는 총 70여 개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이 참여하여 

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AI 글라스 생태계 확산 방안을 위한 논의에 머리를 

맞대었다.

  *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IG, 페네시아, 버넥트, 레티널, 사피엔반도체, SKT, KT 등

 KAIST 우운택 교수, 딥파인 김현배 대표, 사피엔반도체 이명희 대표의 

기조 강연과 ETRI의 연구개발 전략 발제 이후에는 대한민국 AI글라스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향후 AI글래스 시장의 

빠른 확산과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기업들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도 사례 구축을 통해 HW, SW, 콘텐츠와 서비스를 

잇는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 남철기 소프트웨어정책관은 “AI글래스는 AI를 활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향후 관련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며 “AI 글래스 관련 기술개발부터 완제품과 서비스 실증 등 전 과정을 

지원하여 앞으로 더욱 성장할 AI 글래스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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